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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의학교육에서의 행복과 관련된 교육과정 도입을 탐색하기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생들

이 행복을 느끼는 활동 및 행복에 대한 개념 인식구조의 사전-사후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의학전

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총 36명이었고, 일상재구성법과 네트워크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먹기/대화하기, 여가활동을 하면서 행복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반면 학습활동을 통

한 행복을 느끼는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사전-사후의 행복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많은 부분 유사하였고, 

사전에는 ‘경제’, 사후에는 ‘일’이 가장 높은 연결정도중심성을 나타냈다. 행복에 대한 개념의 구조가 1개 

그룹에서 자신의 일, 가족의 건강, 삶에 대한 가치, 긍정적인 자아 등의 4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행복에 대한 

개념이 피상적인 행복에 대한 개념에서 실제적인 행복에 대한 개념으로 인식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건강을 다룰 예비의사들이 행복에 대한 개념과 가치 등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행복에 대한 의도적인 

교육이 도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행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행복∣개념∣의학교육∣의학전문대학원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analyzing pre-post change of concept recognition structure 

about happiness and activity in which medical school students feel happiness, in order to develop 

such curriculum accordingly. Research subjects included a total of 36 sophomores attending 

medical school, and a day reconstruction method and network analysis were applied.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 while medical school students were experiencing a lot of happiness while 

eating/talking and doing leisure activities, the frequency of feeling happiness through learning 

activities was shown to be low. Words that expressed happiness before and after were similar 

in many parts and ‘economy’ showed the highest degree centrality before and ‘work’ showed the 

highest degree centrality after. Because the structure of the concept about happiness was divided 

from 1 group into 4 groups including one’s work, positive self, health of family, value about life 

etc., perception of the concept about happiness was changed from the concept about superficial 

happiness to the concept about actual happiness. Therefore, in order for prospective doctors who 

will treat human health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value about happiness properly, education 

about happiness is necessary and for this, curriculum related to happiness must be developed 

syste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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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 사회는 대략 2000년 이후  ‘행복하세요.’라는 인

사말 등 ‘행복’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사용하

고 있다. 사회적으로 행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됨

에 따라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행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1]. 행복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은 경

험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복을 측정 가

능하게 하기 위하여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주

관적 행복함, 삶의 만족도 등의 용어로 바꾸어서 연구

되어졌다[2]. 결국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행

복이 성공적인 삶의 원인으로 작용하고[3], 연령, 성별, 

수입, 인종, 교육, 결혼상태와 같은 외적 인구학적 변인

들은 행복의 개인차를 단지 8-15%만 설명하는 반면, 

성격 등과 관련 심리적 변인이 행복의 개인차를 50%이

상 설명한다는 것이다[4]. 즉 행복은 모든 행동의 원동

력이고, 외적인 변인보다는 심리적 변인들이 행복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생명을 다루게 

될 예비 의사인 의과대학생들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생들은 많은 학습량, 

장기간의 학업기간, 시험에 대한 부담감, 유급과 성적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스트레스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

강의 문제를 겪고 있고[5-7], 실제 삶의 질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8].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에서도 의학

교육 개선 방향 중 하나로서 모든 의학교육기관에서는 

반드시 ‘학습자의 건강과 심리적 안녕’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상황이다[9].

의과대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상태가 중요하고 

관심을 갖아야하는 이유는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는 학

습능력을 저하시키고, 학교생활의 부적응 등을 경험하

게 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직장인 의료현장에서의 정

서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되어 환자와의 관계, 동료와의 

상호작용,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며[10], 결국 환자에 대

한 진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1]. 또 의과대학

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전문직업성은 높은 상관관계

가 있어, 긍정적인 정신건강은 전문적인 행동과 신념을 

강화하고, 전문성 소진(professional burnout)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사

회적 측면에서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주요 연구들은 학업성취[13][14], 

학습전략[15] 등과 같은 학습과 관련된 연구와 성격

[16], 자기효능감[17], 번아웃[18], 스트레스[19] 등과 같

은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

면, 행복,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일반대학보다 행복에 대한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여서 의과대학생

들이 자신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심을 갖도록 행복, 

자아성찰 등을 포함하는 보다 다양화된 교육과정이 필

요하다[20]. 

행복과 관련된 교육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목표 중 

하나는 학생 스스로가 행복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행복에 대하여 

어떠한 개념과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는 학생들에

게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과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는 행복과 관련된 교육과정개발을 위

해서는 가장 먼저 의과대학생들이 행복을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행복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는지를 확인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무슨 일이나 사건 등이 

학생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는지도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을 느끼는 일이나 사건

들을 매일 회고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전과 후에 

의학전문대학원생(이하 의전원생)들이 가지는 행복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

색함으로써 의학교육과정에서 행복에 대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거나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문자에 응답을 하는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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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기간동안 시험에 대한 부

담이 적고, 비교적 안정적인 의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 

의전원 2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학

년 학생 중 연구의 목적,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줄 

것에 동의한 총 36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남학생은 20명(55.6%), 여학생은 16명(44.4%)이었다. 

2.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기간인 6일 동

안 하루에 1회, 밤 10:00에 휴대폰을 사용하여 ‘오늘 하

루 중 가장 행복을 느꼈던 일(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문자를 보내고, 연구대상자들이 문자를 받은 순간 

하루 중 행복을 느꼈던 일을 떠올리며 문자로 회신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 사전과 사후에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라는 동일한 개방형 질문을 하

였고, 응답한 내용을 수집하여 텍스트 파일로 변환한 

후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료 분석
가. 행복을 느꼈던 활동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상재구성법

(DRM, Day Reconstruction Method)을 응용하였다. 일

상재구성법은 응답자가 연구에 참여하기 전날의 하루 

일상에 대한 보고를 하고 각 활동에 대한 경험을 평가

하는 것으로, 이는 연구자로 하여금 응답자 각자가 경

험한 하루의 활동과 경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

듯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한 방법이다[21]. 단, 본 연

구에서는 하루 전날의 일상을 회고하지 않고 기억의 오

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의 일상을 회고하는 방식으

로 응용하였고, 주요 활동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학생 개인별 응답자가 아닌 문자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문자로 응답한 내용만으로 분

석하였다. 응답내용은 선행연구의 분류기준을 참고하

여 범주화하였다[1][22].

나. 행복에 대한 개념 인식 변화 분석

사전-사후 행복의 개념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분석

하기 위해 언어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과정은 자료의 전처리 단계, 네트워크 생성 단계, 분석 

및 도식화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NetMiner 4.0 

(Cyram Inc.,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정

리하기 위해 학생들이 서술한 텍스트들을 KrKwic을 

사용하여 텍스트에 나타난 단어들을 추출하였다. 형태

소는 같으나 조사가 다른 단어들은 모두 하나의 형태소

로 정리하고, 접속사와 지시어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하여 단어를 정제하였다. 정제를 마친 단어들을 바탕으

로 사전-사후 출현빈도를 확인하고, 출현빈도가 높은 

상위 20위에 포함되는 단어들을 선정하였다. 

네트워크의 생성 단계에서는  KrTitle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단어들 간의 동시출현빈도를 바탕으로 동시출

현 행렬을 산출한 후, NetMiner 4.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공출현빈도를 산출하였다. 공출현빈도는 특정 주제

어가 유사한 맥락을 가진 주제어들이 함께 사용되는 빈

도로 네트워크상에서 연결의 가중치로 산출하였다.

네트워크의 분석단계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을 나타내는 지표인 네트워크의 밀도, 평균 연결정도, 

연결정도중심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네트워크의 도

식화 단계에서는 네트워크를 도식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위커뮤니티를 분석함으로써 행복에 대한 

개념 인식 구조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때 학생들

의 인식에 주요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연결

가중치가 0.3 이상인 연결들만을 도식화하였다. 노드의 

크기는 연결정도중심성이 클수록 크며, 링크의 선 색은 

연결의 가중치가 클수록 진하도록 설정하였다. 하위커

뮤니티는 노드들 간의 연결이 강하게 밀집되어 구성된 

커뮤니티들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행복을 느꼈던 활동 분석
하루 중 가장 행복을 느꼈던 활동을 분석한 결과[표 

1], 학생들이 가장 행복을 느낀 활동은 ‘먹기/대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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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였다. 대부분 이성친구나 동성친구, 선후배, 교

수, 부모, 가족 등과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활동을 할 때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다음으로 낮잠을 자거나 휴식시간을 즐기거

나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고 책보는 등의 소극적 

여가(21.82%)활동을 할 때 행복을 경험했다고 응답하

였다. 적극적 여가활동(7.27%), 사회적 인정(6.36%), 학

습활동(5.45%), 생활유지(5.45%) 등의 순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먹기/대화하기 47(42.73)
소극적 여가활동 24(21.82)
적극적 여가활동 8(7.27)
사회적 인정 7(6.36)
생활유지활동 6(5.45)
학습활동 6(5.45)
기타 12(10.91)
전체 110(100%)

표 1. 행복을 경험한 활동

2. 행복에 대한 개념 인식의 변화 분석
1) 단어 출현빈도와 연결정도중심성

학생들이 행복을 표현하는데 사용한 단어들 중 상위 

20위에 속하는 단어들의 빈도를 확인한 결과[표 2], 사

전- 사후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는 20개 

단어 중 14개였다.

사전에 학생들은 ‘가족’ (8.18%), ‘사랑’(8.18%), 

‘일’(8.18%)을 동일하게 언급하였고, ‘시간’(7.27%), ‘여

유’(6.36%), ‘삶’(6.36%)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에 학생

들은 ‘사람’(12.87%), ‘일’(8.91%), ‘상태’(6.93%), ‘시

간’(5.94%), ‘생각’(5.94%), ‘마음’(5.94%) 순으로 언급하

였다. 사후의 ‘일’은 학생들이 표현한 문장을 확인한 결

과, 경제적인 활동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순수

한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정도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사전에는 ‘경제’(0.27)

가 가장 높았고, ‘가족’(0.26), ‘사랑’(0.26) 순으로 나타났

다. 사후에는 ‘일’(0.22)이 연결정도중심성이 가장 높았

고, ‘시간’(0.18), ‘생각’(0.17) 순으로 나타났다. 

사전 사후

단어 빈도(%)
연결정도
중심성

단어 빈도(%)
연결정도
중심성

1 경제 4(3.64) 0.27 일 9(8.91) 0.22
2 가족 9(8.18) 0.26 시간 6(5.94) 0.18
3 사랑 9(8.18) 0.26 생각 6(5.94) 0.17
4 자신 4(3.64) 0.25 사람 13(12.87) 0.16
5 시간 8(7.27) 0.25 함께 5(4.95) 0.15
6 여유 7(6.36) 0.24 마음 6(5.94) 0.14
7 가정 3(2.73) 0.22 상태 7(6.93) 0.13
8 마음 3(2.73) 0.20 사랑 4(3.96) 0.13
9 건강 6(5.45) 0.20 자신 5(4.95) 0.11
10 주변 5(4.55) 0.19 가치 4(3.96) 0.11
11 일 9(8.18) 0.18 자유 3(2.97) 0.11
12 화목 3(2.73) 0.18 건강 5(4.95) 0.08
13 생각 5(4.55) 0.17 만족 4(3.96) 0.08
14 사람 10(9.09) 0.16 일상 4(3.96) 0.08
15 제약 3(2.73) 0.12 긍정적 3(2.97) 0.08
16 함께 4(3.64) 0.10 소소한 3(2.97) 0.08
17 삶 7(6.36) 0.10 주위 3(2.97) 0.08
18 만족 5(4.55) 0.08 가족 4(3.96) 0.06
19 편안 3(2.73) 0.07 여유 3(2.97) 0.06
20 보람 3(2.73) 0.04 삶 4(3.96) 0.04

표 2. 사전-사후의 빈도 및 연결정도중심성

2) 네트워크의 밀도와 단어의 평균 연결정도

네트워크에서 단어들 간 얼마나 많은 연결이 이루어

졌는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밀도를 분석한 결과, 사

전 학생은 0.54이었으며, 사후 학생은 0.40이었다. 하나

의 단어가 형성하는 평균 연결정도는 사전 학생은 10.3

이고, 사후 학생은 7.65으로 사후가 사전보다 학생이 행

복에 대한 인식이 더 집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사전 행복에 대한 개념 인식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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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도식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네트워

크를 도식화하고, 단어들을 그룹으로 분류해본 결과, 사

전에는 1개의 그룹으로 나타났지만[그림 1] 사후에는 

‘일’, ‘긍정적 자아’, ‘가족의 건강’, ‘삶에 대한 가치’의 총 

4개 그룹으로 분리되어 나타났다[그림 2]. 즉 하나의 그

룹 안에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던 구조에서 영역이 분명

히 나누어진 군집화된 구조로 변화하였다.  

그림. 2 사후 행복에 대한 개념 인식 네트워크
G1: 일, G2: 긍정적 자아, G3:가족의 건강, G4: 삶에 대한 가치

Ⅳ.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의전원생들이 하루시간을 보내는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꼈던 경험들을 되돌아보면

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으

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복에 대한 개념과 가

치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돕고, 의전원

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과 관련된 교육과정 도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전원생들은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친구, 선후배, 교

수, 가족 등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활동을 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

을 먹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 행복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의전원생들은 먹기/대화하기, 여가활동(적극적 

여가활동, 소극적 여가활동)들을 하면서 행복을 경험하

고 있는 반면, 학습활동을 통한 행복을 느끼는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23]. 결국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습활동을 하면서 보내지만 학습

활동 자체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경험은 드물다는 것

이다. 일반대학생들이 학업성취 등을 포함한 개인적 성

취를 이루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결과[24]와 관

련지어보면 결국 많은 의전원생들은 의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 해소 등과 같은 내적인 학습동기에 의한 학습활

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유급을 하지 않거나 

시험에서 좋은 학업성취도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참고 견디는 학습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의전원생들은 학습활동의 어려움과 목표

로 하는 학업성취도 사이에서 느끼는 학습활동에 대한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들을 여가활동과 

같은 학습활동 이외의 활동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현상

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행복과 학습활동을 대표하는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행복과 학업성

취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고[24][25], 학업성취도가 행

복을 가져오기보다는 행복이 좋은 학업성취도를 가져

온다고 보고되었다[26].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사

고가 확장되고[27], 몰입의 경험을 자주하게 되며[28],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29], 스트

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전원생

들에게 미래의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써만 학습활동을 

하도록 두기보다는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

고 활동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 

교수들은 학생들이 행복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학습활

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일주일간 하루의 활동을 마감하는 밤 시간에 1분-2

분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일이나 

사건 등을 연상하게 한 작은 활동만으로도 행복에 대한 

개념 인식 구조가 변화하였다. 행복에 대한 개념의 구

조가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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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유로움 등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에서 자신의 일, 

긍정적인 자아, 가족의 건강, 삶에 대한 가치 등의 그룹

으로 나누어져 행복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사고하게 되

었다는 점과 행복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행복에 대한 개념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복에 대

한 개념으로 인식이 명료화된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족과 주변사람들 즉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의 개

념에서 자신의 일과 가치 등에 대한 자아실현을 중심으

로 하는 행복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이것을 연결정도

중심성 결과에서 사전에 ‘경제’라는 단어가 높았지만 사

후에는 경제적인 것과 관련되지 않은  ‘일’이라는 단어

가 가장 높은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행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매일 휴대폰 문자

로 주어지는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하루 일

과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을 떠올리고, 떠오르는 일

을 통해 다양한 정서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자연스럽

게 성찰의 과정을 경험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자기반성

과 성찰하게 되므로[30] 비록 휴대폰 문자의 단문으로 

글을 쓰게 하였지만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학생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작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한 개념이나 가치, 생각 등

의 정립이 대학교까지 졸업한 의전원생들임에도 불구

하고 부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의과대학에서 행

복에 대한 의도적인 교육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

고,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방법

이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행복과 관련된 교

육과정을 개발할 때 학생 자신의 행복에 대한 건강한 

행복관 정립이라는 교육목표와 행복에 대한 개념, 효과, 

실제 생활 속에서의 적용, 실천 강조, 가치의 내면화 등

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기

성찰, 자기반성, 자기인식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성찰

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방법을 고안하고 활용하는 것

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밖에 강의나 소집단활동,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을 교육내용에 적합하도록 활용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구성주의 학습이론에서는 학생들이 가지는 개념이 

변화하게 되면 사고와 행동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고 주장한다[31]. 따라서 의전원생들에게 행복을 포

함한 긍정적인 정서들에 대하여 바른 개념과 가치관 등

을 갖게 한다면,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더욱 잘 

함양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좋은 의사, 행복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 의전원생 중 연구에 동의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표성과 일반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년별 학생들과 교수 등으로 연

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의과대학의 특성을 고

려한 행복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

며, 실제 행복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교육

효과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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